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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카본 캐년 레저날 파크
(Carbon Canyon Regional Park) - Brea

우리 동네 걷기 좋은 곳 

브레아에 있는 카본 캐년 레저날 파

크는 개발과 야생이 공존한다. 특히 야

생단지에 피는 꽃들은 봄날의 캘리포

니아를 만끽할 수 있게 해준다. 

 

124 에이커에 달하는 넓은 공원이지

만 60에이커만 개발되었고 개발된 공

원 안에는 4에이커 크기의 호수가 멋

지게 자리 잡고 있다. 개발된 지역 밖

은 야생의 상태로 그대로 두어 동네를 

걷다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 느낌이 

들기도 하고, 황무지 한가운데를 걷고 

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. 특히 올봄

에는 지난겨울 평균 강우량을 훨씬 웃

도는 비가 내려 많은 꽃들이 반겨줄 것

으로 예상한다. 무엇보다도 깊은 산림

을 연상시키는 3에이커의 레드우드 지

역은 꼭 걸어 보기를 권한다. 1975년에 

씨를 심어 현재 44년이 지났는데 하늘

로 곧게 쭉 뻗은 Red woods의 위용이 

제법 그럴싸하다.  

가을과 겨울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

6 시까지 오픈하고 봄, 여름에는 오전 

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오픈한다. 공원

으로 가기 전에 웹사이트에 들어가 충

분히 살펴보고 자신이 좋아하는 코스

를 정하고 떠난다면 후회 없는 하루가 

될 것이다. 

주차비: 주중 $3/주말 및 공휴일 $5

■ Carbon Canyon Regional Park 

    4442 Carbon Canyon Road 

    Brea, CA 92823 

    (714)973-3160 or (714)973-3162

 웹사이트: http://www.ocparks.com/

                   parks/carbon

■ 교육

대학 서머 프로그램 참가하면
그 대학 진학에 도움될까?

아이비리그 등 상위권 대학 진학을 목

표로하는 학생들의 경우‘액티비티’가 

중요하다.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은 어떻

게든 액티비티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한

다. 그 가운데 관심을 두는 것이 각 대학

들의여름 방학 프로그램, 즉 서머 프로

그램이다. 이 프로그램에 참가를 하면 

해당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될까?  

‘미래교육연구소’(소장 이강렬)에 따

르면 대학들이 고등학생들을 위해 개설

하는 Pre College Summer 프로그램들

은 일반적인 캠퍼스 투어보다 훨씬 재미

있다. 입학 경쟁이 치열한 명문 대학들

은 대개 여름마다 고등학생들을 위한 서

머 코스를 개설한다. 이는 학생들에게 

캠퍼스를 미리 돌아보고 교수들을 만나

고 또 대학 수업을 미리 들어보는 기회

를 제공한다. 대학 생활에 대한 감각을 

미리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. 여기

서 경험한 것들은 대학, 전공, 진로를 탐

색하는 고등학생들에게 매우 유익하다.

서머 프로그램은 기숙형으로 대학에 

머물며 참여하기도 하고 집에서 다니며 

참여하기도 한다. 대학 학점을 인정하

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냥 참여하는 프

로그램도 있다. 일주일의 짧은 프로그램

도 있고 8주 이상의 긴 프로그램도 있

다. 어떤 프로그램은 시험을 보거나 까

다로운 선발 과정을 통해 참여할 수 있

고, 또 어떤 프로그램은 선착순으로 학

생을 받기도 한다. 또 무료로 제공되는 

프로그램이 있고 매우 비싼 프로그램도 

있다. 대부분은 유료 프로그램이다. 대

학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수입

을 올리고 있다. 

그런데 서머 프로그램은 해당 대학 진

학에 직접적인 도움은 되지 않는다. 전

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학부

모들의 기대만큼 높지는 않다. 스탠퍼

드 대학 관계자는“서머 프로그램에 참

여했다고 입학에 절대 유리한 것은 아니

다. Resume에 한 줄 넣는 것 이외에는 

의미가 없다. 그러나 여름 캠프에 참여해

서 무엇을 배우고 얻었는가를 에세이 등

을 통해 표현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.”라

고 전했다. 

대학을 이해하고 진로와 전공을 선택

하기 위한 탐색의 과정이지 이 자체가 미

국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

라는 것이다.

방학 중에는 해야 할 일들이 많다. 에

세이도 써야 하고, SAT, ACT 점수를 확

보하지 못한 학생은 더 열심히 공부해

야 한다. 자신이 해 오던 특별활동도 계

속해야 한다. 이런 것들을 다 끝낸 학생

이라면 대학이 주최하는 서머 프로그램

에 참여해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. 그러

나 기본적인 것조차 끝내지 못한 학생이

라면 더 급한 것들부터 먼저 하는 지혜

가 필요하다. 사진=타운뉴스

▲ 스탠포드대학 후버타워. 사진=shutterstock


